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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희

부유하는 도시, ‘밤’의 초상
김태동

<Day Break-018>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2011

누구나 한 번쯤은 도시의 밤거리를 혼자 거닐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인파와 온갖 소음이 조금씩 잦아지는 깊은 
밤, 김태동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깊은 밤이 지나 새벽이 
오는 순간을 기다린다. 새벽에 홀로 도시를 부유하는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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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Break-033>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2011

도심와 부도심의 경계쯤 되는 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작가는 
도시와 변두리, 중심과 외곽의 경계에 존재하는 미묘한 코드를 
사진을 통해 담아 내기 시작했다. 2010년 뉴욕 외곽에 위치한 
플러싱(Flushing)이라는 한인타운을 촬영한 <Symmetrical> 
연작 역시 중심과 주변이 만들어 내는 기묘하고 낯선 풍경을 
담았다. 작가는 “좌우가 같아 보이지만 실제 그것들이 완전히 
같지는 않은 데칼코마니처럼, 도시를 닮고 싶지만 도시가 아니고 
한국을 닮고 싶지만 한국이 아닌” 불완전한 대칭구조에서 오는 
미묘한 코드를 도시의 경계를 통해 보여 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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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Days-065>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2013

작가는 2011년부터 도시의 깊은 밤과, 그 시간 도시를 배회하는 
사람을 향해 셔터를 누른다. 당시 제작한 <Day Break> 
연작에서 그의 카메라에 들어온 익명의 공간과 사람은 마치 
모든 것들이 정지된 순간을 보여 주는 듯하면서도 멈춰진 도시 
안에 꿈틀거리는 미세한 진동을 느끼게 한다. 작가는 “욕망의 
공간을 부유하는 사람들과 도시의 이면을 새롭게 보여 주고자”한 
것이라고 말한다. 2014년에 촬영한 <Club S>는 도쿄와 그곳의 
한 술집에 모여 드는 한국 교포, 조선족 등을 섭외한 후, 도심 안에 
있는 익명의 공간에서 그들을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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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08>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2014

작가는 이를 ‘밤의 초상 사진’이라 부른다. 낯선 환경과 사람, 
어둠과 적막, 이 모든 것들이 뒤엉켜 기묘한 분위기를 생성하고, 
이는 인물이 공간에 스며드는 듯한 작가의 사진에서 더욱 
고조된다. 데이비드 호퍼의 그림이 연상된다는 기자의 감상 
소감에 작가는 “배경과 인물의 균형을 맞추다 보면 배경이 
정리되고 압축되어 그런 느낌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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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Days-012>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2013

도시에 머물렀던 작가의 시선은 2015년 <강선(Rifling)> 
프로젝트에서 긴장감과 스산함이 감도는 비무장지대(DMZ)로 
옮겨 간다. 노동당사, 수도국지, 얼음 창고 등 사람은 찾아 볼 수 
없고 흔적만 남은 곳이다. 수백만 개의 별로 가득 찬 밤하늘, 총알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습한 벽체 등. 마치 가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듯하지만 작가는 오히려 이곳에서 생생한 감각과 선명한 현실을 
맞닥트렸다. 작가가 사진에 담아 낸 무심한 인간의 모습과 적막한 
도시의 풍경에는 어떤 시간들이 흐르고 있을까. 작가는 이제 그 
‘시간’을 향해 셔터를 누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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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동 / 1978년 서울 출생. 중앙대 사진학과 순수파트 및 동대학원 

순수파트 졸업. 일우스페이스(2013), 갤러리룩스(2012)에서 개인전 개최. 
<GPS 2기 입주작가전>(갤러리퍼플 2016), <Photographic mes-

sages from Korea>(스트라스부르 라샴브르 2016), <얼굴 초상 

군상>(이응노생가기념관 2015), <리얼 DMZ 프로젝트>(아트선재센터 

2015), <거짓말의 거짓말>(토탈미술관 2015) 등의 단체전 참여. 퍼플갤러리 

레지던시(2016),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2014) 등 입주작가. 
일우사진상 올해의 주목할 만한 작가(2012), SKOPF KT&G 상상마당 어워드 

최종작가 3인(2011) 등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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